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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 가치로 인정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침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보장하면 결국 이를 악용한 자들이 타인의 목숨과 인권을 짓밟고서라도 그릇된 신념을 달성하려는 
것를 막지 못한다. 인류의 숱한 비극의 역사는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있다. 폭력으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기 위해 벌인6∙25
전쟁 이후 남북이 여전히 총칼을 맞대고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국가적 사명과 이를 구체화한 헌법질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 
다수의 생명과 재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현실적이고도 실
질적으로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해산된 위헌정당과 같은 이름의 정당은 등록할 수 없으며, 해산된 
정당 구성원들의 정치활동도 규제되어야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기도하였다가 적발되어 해산된 통진당의 
잔여 세력이 이번 22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위성정당을 통해 다시 원내 진입을 꾀하고 있어 다수 
국민들의 우려와 경악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 이후 그 잔당들은 자신들의 반역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죄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기본권을 앞세우면서 방자하게도 해산된 통진당의 내란실행 조직의 수괴였
던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카퍼레이드를 자행하기까지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너무 과거의 냉전적 개념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러나 
제주간첩단 사건에서 보았듯이 반국가세력은 여전히 헌법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며 한미동맹
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합법적 정부를 퇴진시키자고 선동하는 집회를 끈질기게 주도
하고 있으며, 공안당국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의 영향권 안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둑떼, 사기꾼, 범죄자, 전과자, 파렴치범, 위선자, 인격파탄자들이 총선을 통하여 국회에 대거 입성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미구에 무법 야만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종북주의자, 친중 사대주의자 등 반역세력이 과거 통진당처럼 헌법기관 
내에 똬리를 트는 일이 생긴다면 애써 가꾸어 온 대한민국은 나라 자체가 얼마 안 가 망하게 될 것
이다.

22대 총선은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건곤일척의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면  모두가 나서서 이들 반역세력의 국회입성을 결단코 저지하여야 한다. 유권자 어느 누구도 이 책
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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